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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3년 1월에 완성된 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표준은 full HD (High Definition) 해상도를 뛰어넘는 UHD (Ultra

High Definition) 초고해상도 영상 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였으

며, 기존의 H.264/AVC 대비 두 배 이상의 압축 성능을 달성

하였다. 이러한 초고해상도 영상 서비스와 더불어 현실과

유사한 고명함도 (HDR : High Dynamic Range) 및 광색역

(WCG : Wide Color Gamut) 영상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HDR/WCG와 관련된

국제 표준 단체들에서는 활발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MPEG에서 진행되는 HDR/WCG 영상의 표준 기술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HDR/WCG 영상의 부호화 효율에 영

향을 미치는 기술적 이슈들에 대해 소개한다. 

I.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초고해상도 비디오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

어, full HD (High Definition) 해상도의 비디오 컨

텐츠를 넘어 UHD (Ultra High Definition) 비디오

컨텐츠와 디스플레이 장치가 보급되고 있다. 이러

한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ITU-T 산하의 VCEG

(Video Coding Experts Group)와 ISO/IEC 산하의

MPEG (Moving Picture Experts Group)에 의하

여 공동으로 설립된 JCT-VC (Joint Video Team

on Video Coding)는 2013년 1월 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표준에 대한 FDIS

(Final Draft of International Standard) 승인을

받음으로써, 차세대 비디오 압축 표준을 제정하였

다[1]. HEVC는 기존의 H.264/AVC 대비 두 배 이

상의 부호화 효율을 달성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시

장에 보급되어 매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될

고실감 UHD

□ 임정윤, 임웅, 심동규 / 광운대학교

특집

※ 본 연구는 2015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B0101-15-295, 초고품질 콘텐츠 지원 UHD 실감

방송/디지털시네마/사이니지 융합서비스 기술 개발)

HDR/WCG 영상 압축을 위한
표준 기술 동향

02본본:02본본  16. 2. 11.  본본 9:43  Page 59



60 방송과 미디어 제21권 1호

60 특집 : 고실감 UHD

것으로 예상된다[2].

HEVC 압축 표준은 기본적으로 단일 시점 비

디오에 대한 시간적 계층 부호화를 지원하며, 공

간적 다계층 부호화 확장 표준, 다시점 비디오 확

장 표준, 확장된 색공간을 갖는 비디오 압축을 위

한 RExt (Range Extension) 확장표준, CG

(Computer Generated) 비디오 및 CG 비디오와 자

연 영상의 혼합된 형태를 갖는 비디오 압축을 위한

스크린 콘텐츠 코딩 (SCC : Screen Content

Coding)과 같은 다양한 확장 표준을 포함함으로써,

더욱 다양하고 세분화된 애플리케이션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HEVC 표준 및 다양

한 확장 표준과 더불어, 최근에는 고명함비를 갖는

HDR 비디오 및 광색역 비디오에 대한 시장의 수요

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HDR 비디오

는 1,000:1 이상의 명암비를 가지며, WCG 비디오

는 현재의 다양한 비디오 서비스에서 사용되고 있

는 ITU-R BT.709[3] 이상의 색역을 표현할 수 있

다. 따라서 HDR/WCG를 지원하는 영상은 종래의

영상 대비, 더 넓은 대역의 밝기와 색재현공간을 지

원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현장감과 실재감 및 몰

입감 등을 전달해 줄 수 있다.

이러한 HDR/WCG 영상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

하는 반면, HDR/WCG 영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

한 기술적 한계, 콘텐츠 및 관련 표준의 부재 등 제

약사항 등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HDR/WCG 영상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방송•통신 규격,

영상의 압축 표준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산업체 및 연구소에서는

HDR/WCG 영상 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한계 극복

및 다양한 콘텐츠 생성을 위해 활발한 교류와 연구

를 진행하고 있으며, ITU-R, SMPTE, ATSC,

MPEG 등과 같은 국제 표준 단체에서는 HDR/

WCG 영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표준화를 진행

하고 있다[4][5][6][7]. 본 고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술적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진행 중

에 있는 MPEG의 HDR/WCG 영상 압축 표준 기술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II. HDR/WCG 비디오 표준 기술 동향 

2014년 4월, 108차 MPEG 회의에서는 HDR/

WCG 비디오 압축을 위한 본격적인 표준화 준비를

위하여 AhG(Ad-Hoc Group)이 구성[6]되었으며,

HDR/WCG 영상 표준화에 필요한 실험 환경, 평가

조건, 다양한 시장의 요구 사항들을 연구하는 9개

의 EE(Exploration Experiment) 팀을 결성하였다

[7]. EE의 연구 결과와 다양한 시장의 요구를 수렴

하여, 2015년 2월에는 HEVC/SHVC 기반의

HDR/WCG 영상 압축 방법에 대한 가능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CfE(Call for Evidence)가 발행되었다

[5]. 2015년 6월, 112차 MPEG 회의에서는 해당

CfE에 대한 9개 응답 (Response)이 있었으며[8],

이러한 응답들을 기반으로, 전/후처리 과정을 이용

한 HEVC 기반의 HDR/WCG 표준화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전/후처리 과정에서 압축 효율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술 및 부가 정보의

전송, 이를 통한 성능 평가 등을 위하여 CE (Core

Experiments)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6년 10월까

지 HEVC Main 10 Profile을 기반으로 한

HDR/WCG 표준화가 완료될 예정이다[9].

1. Call for Evidence 소개

표준화 준비 과정에서는 다양한 산업체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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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부터 HDR/WCG와 관련된 기술 수요, 실험 환

경, 실험 영상 및 압축 툴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

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HDR/WCG 영상의 부호화

효율성 및 가능성의 검증을 위하여 2015년 2월 CfE

(Call for Evidence)를 발행하였다[5]. CfE에는

HDR/WCG 부호화 표준에 대한 기술 및 평가를 요

구하는 3가지 카테고리 (Category)가 제시되었다.

카테고리 1은 HEVC Main 10 Profile 기반의 표준

기술 변화를 포함하는 부호화 및 복호화 방법, 카테

고리 2는 HEVC/SHVC Main 10 Profile을 이용한

이중 계층 부호화 방식 기반의 부호화 효율 향상 방

법, 카테고리 3에서는 HEVC/SHVC Main 10

Profile을 바탕으로 비 표준 기술 변화만을 이용한

부호화 효율 향상 방법으로 각각 분류되었다. 

<그림 1>은 카테고리 1에서 제시된 바에 따라,

HEVC Main 10 Profile을 이용하여 HDR/WCG 영

상을 부호화 및 복호화 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현재

의 HEVC 표준은 HDR/WCG 영상 포맷을 지원하

지 않기 때문에, HDR 영상은 포맷 변환 과정(D,

C, B, A)을 수행한 이후, HEVC 표준 지원 포맷으

로 변환되어 부호화될 수 있다. 이러한 포맷 변환

과정을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D는 EOTF

(Electric-Optical Transfer Function, 전광변환함

수)과정으로, 원본 HDR 신호(Linear RGB 4:4:4,

16bit)를 Non-Linear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을 수

행한다. C는 Non-Linear RGB 신호의 컬러 포맷

을 YCbCr로 변환하는 과정을 수행하며, 이후 차례

로 양자화 (B), 색차 성분에 대한 다운 샘플링(A)을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HEVC 지원 포맷인 YCbCr

4:2:0 10bit 영상으로 변환되어 부호화될 수 있다

[5]. 복호화 과정은 부호화 과정의 역순으로 수행되

며, CfE의 응답들은 <그림 1>의 부호화 과정을 기

준으로 향상된 부호화 효율을 보여야 한다.

카테고리 2는 4개의 세부 카테고리 (카테고리

2a, 2b, 2c, 2d)로 분류되며, 이중 계층 구조의 부

호화 및 복호화 구조를 제시한다. 공통적으로 기본

계층 (Base layer)에서는 SDR 영상, 향상 계층

(Enhancement layer)에서는 HDR 영상에 대한 부

호화 및 복호화를 지원해야 하며, 기본 계층의 복원

영상은 SDR 디스플레이 장치에 대한 하위 호환성

<그림 1> CfE 카테고리 1의 부호화 및 복호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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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해야 한다. 카테고리 2에서 제시한 이중 계

층 부호화 방법 중 일부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

다. <그림 2>는 카테고리 2a의 부호화 및 복호화 구

조를 나타내며, 기존의 SDR 복호화 장치와 디스플

레이 장치에 대한 하위 호환성을 지원하기 위한 구

조를 갖는다. 카테고리 2a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

이, 향상 계층에서는 HDR/WCG 입력 영상에 대한

부호화를 수행해야 하며, 기본 계층에서는 SDR 영

상에 대한 부호화 및 복호화를 수행해야 한다. 또

한, 카테고리 2a의 특징은 HDR 영상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복호화된 SDR 영상 및 SDR 영상의 부호

화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압축된 비트스

트림에는 HDR 영상 복원을 위한 메타데이터를 전

송할 수 있다. 카테고리 2b, 2c 및 2d는 시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이중 계층

구조의 입력 영상의 구조, SDR 복원 영상 또는

HDR 복원 영상을 생성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등 다

양한 부호화 및 복호화 구조를 제시하였다. CfE의

응답들은 기본 계층에서는 HEVC Main 10 Profile,

향상 계층에서는 SHVC Main 10 Profile 대비 향상

된 부호화 효율을 보여야 한다. 

카테고리 3에서는 기존의 HEVC Main 10

Profile 또는 SHVC Main 10 Profile을 따르면서

HDR/WCG 영상의 부호화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

로써, 카테고리 1 또는 2와는 다르게, 새로운 부호

화 툴 추가 없이, 전처리 및 후처리 과정에서의 변

화, 부호화기의 최적화 등을 통한 성능 향상만을 제

시한 비-표준 방식의 부호화 구조를 제시한다.

또한, CfE에 응답하고자 하는 연구소 및 단체들

은 앞서 설명한 카테고리 1,2 및 3의 부호화 방식을

참고하여 부호화 방법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에 대

한 성능 평가는 별도의 객관적 화질 측정 방법을 통

해 검증해야 한다. HDR 영상의 경우, 종래의

PSNR 측정 방법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대비를

갖는 HDR 영상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CfE에서는 기존의 YUV 색 공간에

서의 PSNR 측정 방법이 아닌 XYZ, Lab, RGB 컬

러 포맷에서의 객관적 화질 측정 방법을 제안하였

<그림 2> CfE 카테고리 2a의 이중 계층 부호화 및 복호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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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된 방식 중 하나인 tPSNR은 RGB 4:4:4

포맷의 HDR/WCG 영상과 복원 및 후처리 과정을

거친 영상 모두를 XYZ 컬러 포맷으로 변환하여 원

본 영상과 복원 영상 간의 에러를 SSE (Sum of

Squared Error)를 통하여 측정하는 방법이다. 다음

으로 deltaE2000 방법은 원본 HDR과 복원된

HDR 영상 간의 Lab 컬러 포맷에서 객관적 화질을

측정하는 방법이며, mPSNR은 RGB 컬러 포맷에

서 원본 영상과 복원 영상 간의 에러를 MSE

(Mean Square Error)를 통해 측정하는 방식이다.

2. 주요 Call for Evidence의 응답 소개

CfE에 제시된 세 개의 카테고리에 대하여 2015년

6월 112회 MPEG 회의에서 총 9개의 응답이 보고

되었으며, 카테고리 1과 카테고리 3에 대해 각각

5개 및 4개의 응답이 있었다. 각 응답들은, 영상 압

축 방법은 HEVC 표준을 따르며, 전처리 및 후처리

과정을 통해 HDR/WCG 영상의 부호화 효율을 향

상시키는 방법들이었다. 이에 따라, HDR/WCG 영

상 신호를 변경하는 전처리 및 후처리 과정을 포함

하면서, 관련 정보를 상위 수준 신택스 (High-

level syntax)로 전송하는 형태로 2016년 10월까지

HEVC 기반의 HDR/WCG 표준화를 진행하기로 결

정하였다[9]. 

CfE에 제안된 응답들은 크게 SDR과 BT.709에

대한 하위 호환성의 지원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위 호환성을 지원하는 경우, HEVC 디

코더에서 복호화된 영상은 SDR 디스플레이 장치로

재생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메타데이터를 이용하

여 HDR 영상을 복호화하여 재생할 수 있다. 하위

호환성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영상의 비트스트림

에는 HEVC Main 10 Profile을 이용하여 복호화된

영상에 추가적인 HDR 복원 과정을 수행하여,

HDR 영상을 생성한다. 즉, 두 방법 모두 HEVC의

VCL (Video Coding Layer) 수준에서 표준의 변화

가 없으며, 오직 상위 수준 신택스 (High Level

Syntax)의 변경을 통하여 HDR/WCG 영상의 복원

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림 3>은 SDR 영상에 대한 하위 호환성을 지

원하는 방법을 나타낸 디코더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인다. 해당 방법은 HEVC Main 10 Profile을 이

용하여 SDR 영상을 생성하며, HDR 영상을 복원하

기 위해 메타데이터로 전송된 부가 정보(Color

correction, Color space)들을 이용하여 별도의

HDR 복원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HDR 복원 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이다. 메타 데이터로 전송되는 부가

정보 중 Color correction 관련 정보들은 SDR 영상

<그림 3> CfE의 응답에서 SDR 영상의 하위 호환성을 지원하는 복호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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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컬러 공간을 원본 HDR 영상의 컬러 공간과 가

깝게 맞추기 위해 전송되는 정보들이다. 이는 HDR

원본 영상을 이용하여 SDR 영상 생성시, 원본 영상

의 컬러 공간을 SDR 영상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제안되었다[10]. Color space

관련 정보들은 HDR 영상 부호화의 전처리 과정에

서 원본 HDR 영상의 컬러 공간을 다른 컬러 공간

으로 변환하여 압축함에 따라, 디코더의 후처리 과

정에서 원래의 컬러공간으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되

는 정보들이다. 이는 앞서 소개한 <그림 1>의 영상

포맷 변환과정을 수행하였을 때, HDR 영상의 색차

성분에 대한 다운 샘플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노

이즈와 휘도 성분의 왜곡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제

안되었다. 

다음으로 <그림 4>는 단일 계층의 HDR 복호화

과정에 대한 응답으로써, HEVC Main 10을 이용

한 복호화와 메타데이터를 이용한 HDR 복원 과

정을 통해 HDR 영상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HDR

영상 복원을 위해 제안된 방법들로는 Adaptive

reshaping, Color enhancement, Color space와

관련된 부가 정보를 메타데이터로 전송하는 것이

다. Adaptive reshaping은 전처리 과정에서 수행

하는 EOTF의 성능 개선을 통해 부호화 성능을 향

상 시키는 방법으로써, 영상의 픽셀 밝기 값에 따라

EOTF의 함수를 적응적으로 변환하여 코드를 할당

하는 방법이다. CfE에서 제시한 전처리 과정에서의

EOTF는 HDR 영상 신호가 가지는 전체 영역 (0부

터 10,000nits)에 대해 설계되어 있지만, 상용

HDR 비디오의 다이나믹 레인지는 이보다 좁은 범

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다이나믹 레인지

를 고려한 adaptive reshaping 기술이 제안되었다.

Adaptive reshaping과 관련된 정보는 메타데이터

로 전송되며, 디코더의 후처리 과정에서는 전송된

정보를 사용하여 Inverse EOTF 수행함으로써

HDR 영상의 복원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Color

Enhancement 데이터는 영상의 포맷을 변환하기

위해 수행하는 인코더의 전처리 과정 중, 다운 샘플

링 및 양자화를 수행할 때 생기는 컬러 왜곡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Dolby는 이를 위해

HDR 원본 영상을 별도의 색 표현 방식 (IPT-PQ)

로 변환하여 인코더의 전처리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11].

3. HDR/WCG 표준화 동향

2015년 10월 113차 MPEG 회의에서는 CfE에 대

한 9개 응답들에 대한 성능 검증이 이루어졌다.

CfE 응답을 통해 제안된 방법들에 대한 검증을 통

<그림 4> CfE의 응답에서 HDR 영상의 단일 계층 복호화를 지원하는 복호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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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HDR/WCG 압축 표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고, 표준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CE로 결정하

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표준화가 진행될 예정이

다. <표 1>은 113차 회의에서 설정된 7개의 CE들로

써, HDR/WCG를 위한 확장 표준의 최적화, 객관

적 화질 측정, 상용 디스플레이 장치에 대한 고려

등이 주요 이슈임을 알 수 있다[12]. 

113차 회의에서는 HDR을 위한 Exploratory Test

Model (TM)이 결정되었으며, 2016년 2월 114차

MPEG 회의에서 TM에 포함된 기술이 PDAM

(Proposed Draft Amendment)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TM에 포함된 주요 기술은 HDR 신

호에 따라 적응적으로 EOTF를 수행하는 Adaptive

reshaping과 기존의 HM에서 Chroma QP offset

조정을 통해 HDR/WCG 영상 부호화 효율 향상을

보인 관련 기술[13] 및 Color format conversion[14]

등이다. TM에 적용된 기술들은 Reshaper로 통칭하

며, Reshaper는 HEVC 표준 기반의 복호화 과정을

따르면서 코딩 루프 외부에서 HDR 영상 복원을 위

해 적용되는 기술들을 의미한다. Reshaper를 이용

하면 <그림 5>와 같이 HEVC 기반의 복호화 결과에

추가적으로 Reshaper 단계를 거침으로써, 최종적

인 HDR 신호를 생성하게 된다. <그림 5>는 복호된

YCbCr 4:2:0 신호를 표준 기반 HDR 신호 복원 과

정에 적용하여 HDR 신호를 생성하는 구조를 표현

Core
Experiment (CE) Title

CE 1
Optimization without HEVC Specification 
Change

CE 2
on 420 YCbCr NCL fixed point for HDR 
Video Coding

CE 3 on Objective Subjective Metrics

CE 4 Consumer Monitor Testing

CE 5 on Colour Transforms and Sampling Filters

CE 6 Post Processing

CE 7

on investigating how to generate 
compressed HDR/SDR video using HLG
and HEVC

<표 1> 113차 MPEG 회의에서 설정된 Core Experiments

<그림 6> Reshaper 단계를 이용한 HDR 영상 부호화 과정

<그림 5> Reshaper 단계를 이용한 HDR 영상 복호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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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현재까지의 단계에서 디코더의 출력은 SDR

영상으로 하위 호환성을 유지하는 구조를 갖는다.

또한, Reshaper를 이용한 부호화 과정은 <그림 6>

과 같다. RGB 4:4:4 HDR 신호가 4:2:0 YCbCr 신

호로 변환된 다음 Reshaper 과정이 적용되며,

HEVC Main 10 profile 기반 부호화기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Reshaper의 기능은 SDR 신호 생성 기

능 및 앞서 설명한 CfE의 Response들에 의해 제

안된 대부분의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다.

HDR/WCG 표준을 위한 CfE 과정에서 상위 수

준 신택스로 reshaping 정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제

안된 방법은 DRA (Dynamic Range Adjustment)

와 CRI (Color Remapping Information) 등이 있

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HEVC 표준의

VCL 수준의 변화 없이 부가 정보를 전송하기 위하

여 제안된 방법으로써, DRA는 새로운 SEI

(Supplemental Enhancement Information) 메시

지를 제안한 것이며, CRI는 HEVC에 정의된 SEI

메시지를 재사용하는 방법이다. 두 제안 기술은 상

위 수준 신택스를 통하여 HDR 영상을 위한

remapping 함수의 파라미터를 전송하는 방법을 제

시하였다[15]. 현 시점에서 TM에 기술된 Reshaper

를 위한 정보는 PPS (Picture Parameter Set)에서

시그널링 된다. 이는 휘도 및 색차 성분에 대한

reshaping 정보와 비트 심도에 따른 모드 정보

(Mode & Bitdepth Information) 등과 관련된 신택

스 요소 (Syntax Element)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Reshaper 관련 정보들은 texture sharpness와

color performance를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한 기

술들이며, SDR 영상과의 호환성을 제공할 수 있다.

HDR/WCG 영상 부호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

술적 이슈로는 10,000nits에 최적화된 PQ-TF의 특

성을 고려한 reshaping 기술의 개발, BT.709/DCI

P3의 색 범위를 가지는 신호를 BT.2020[16]의 광

색역 신호로 변환할 때 발생하는 양자화 오차를 최

소화시키는 방법 등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의 표

준화 이슈로는 Reshaper 단계에서 수행하는

Reshaping 함수 및 Color performance 향상을 위

한 툴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래의 SDR 영상이 재생되기 위해 사용된 EOTF

함수는 복호화된 영상에 CRT 디스플레이 장치의

물리적인 전광변환 특성 모델과 사람의 인지 특성

이 반영되어 제정된 BT.1886[17] EOTF 함수로 사

용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BT.1886의 경우, 최대

100nits 밝기에 적합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HDR

의 최대 밝기 (10,000nits)를 지원하는 SMPTE

ST.2084(PQ-TF)[18]와 같은 EOTF들이 제안되고

있다. 기존의 EOTF에서 고려한 최대 밝기와 HDR

영상의 최대 밝기가 다르며, 현재 MPEG에서는 상

용 디스플레이와 HDR 콘텐츠의 실제 최대 밝기를

약 4,000nits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HDR/WCG 표준의 reshaping 함수는 각 화소의 밝

기값을 영상의 최대 밝기 값에 따른 codeword 범위

에 적응적으로 할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광색역 표현을 위한 기술적 이슈는 종래의 비디

오 서비스에서 지원하던 색 표현 범위인 BT.709보

다 더 넓은 색 표현 범위인 BT.2020을 지원하는 것

이다. <그림 7>은 인간이 인지하는 색 범위인 CIE

1931과 BT.2020, DCI P3, 및 BT.709 색 표현 범위

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7>과 같이 BT.2020의 색

표현 범위는 CIE 1931에 따른 인간의 인지 가능 색

역의 75.8%에 해당하며, 현재 BT.2020 색 표현 범

위를 완벽히 표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는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 BT.2020 색 표현 범위를 표현할 수 있

는 디스플레이가 개발될 것을 대비하여 정의되었

다. 또한, DVB, ATSC, UHD Blu-ra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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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UHD 신호에 BT.2020 색 표현 방식을 채택하

기로 결정함에 따라, BT.2020의 색역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향후 HDR/WCG

표준은 향상된 color reshaping과 color space 변

환 및 enhancement를 통한 광대역/광색역 영상의

효과적인 표현 방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

된다.

III. 결 론

본 고에서는 지금까지 MPEG에서 다뤄지고 있는

HDR/WCG 표준화 동향과 HDR/WCG 표준화 과

정에서 다루어진 주요 기술적 이슈들에 대해 살펴

보았다. 현재 향상된 성능을 달성하기 위한 표준 제

정을 위하여 CfE와 이에 대한 응답을 통해 제안된

기술들의 성능 평가 및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표준

화 회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현

재까지의 회의 과정에서 다양한 CE와 HDR/WCG

Test Model을 결정하였으며, 차후의 표준화 회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기술 제안 및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HDR/WCG 표준은 2016년 10월

까지 표준화 완료를 목표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

며, 고명암도/광색역 디스플레이 장치의 개발과 다

양한 컨텐츠 생산과 더불어 향후 멀티미디어 시장

에 널리 보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7> CIE 1931 색역과 다양한 Color Gam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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